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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7년간 국내공공공사 연평균낙찰률 81.1% 

  - 평균낙찰률 05년 82.9% → 11년 80.2%로 2.7%p 하락 

   ·실적공사비 적용확대, 품셈 하향조정 감안시 실제하락폭 더 커 

  -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설공사 수익성 갈수록 악화  

대한건설협회(회장 최삼규)가 최근 7년간 국내공공건설공사 낙찰률(낙찰가격/

예정가격)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평균낙찰률이 ‘05년 82.9%에서 ’11년 80.2%로

2.7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평균낙찰률 하락은 ‘06년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공사

에서 300억원 이상공사로 적용대상공사가 확대된데다 그동안 90%대를 유지해

오던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이 ’10년 이후 80%대로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

분석된다.

< 연도별 평균낙찰률 현황 >



< 입찰방법별 낙찰률 현황 >

입찰방법별 공공공사 비중(금액기준)을 살펴보면,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 이전

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‘07년 이후부터 최저가

대상공사 비중이 40%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, 적격심사, 턴키

대안공사, 수의계약공사 순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입찰방법별 발주비중 >



발주기관별 낙찰률은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

낙찰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, 발주기관별 발주비중은 정부투자기관·준정부

기관 등 공공기관의 발주비중이 45% 가량으로 가장 높았다.

< 발주기관별 낙찰률 >

< 발주기관별 발주 비중 >



공사규모별 낙찰률을 살펴보면 100억원 미만 공사 낙찰률이 가장 높게 나타

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규모가 클수록 낙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 규모별 낙찰률 현황 >

이같은 결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민간부문 건설경기가

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률마저 최근 2년 연속 하락하였고

공사물량도 감소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3중고를 겪고 있으며,

3억원이상 국내완성공사의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‘07년까지 부동산경기 호

황기에는 공공공사의 부족한 수익률을 주택사업 수익 등으로 보전해 왔으나,

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경기가 장기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그

마저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공사수익률이 ’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

’11년 공사이윤율이 2.2%에 그치는 등 건설업체들이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며,

특히,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와 표준품셈 하향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

예정가격 자체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표면적인 낙

찰율 하락 이상으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업체의 어려움이

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.



< 국내 완성공사 이윤율 추이 >


